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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일보(옛전남일보)1980년6월2일3면

광주일보지면으로본5 18광주민주화운동44주년과향후과제

광주서5 18보도유일한신문

아아 光州여! 5 18…9년 등

44년동안진실밝히기앞장

항쟁당시촬영한사진제공

5 18조사위진실규명큰역할

이제는오월정신헌법에새겨야

광주민주화운동이 44주년을 맞았음에도 발포

명령자, 행방불명자, 암매장등 5 18의핵심의혹

은여전히은폐돼있다.

<관련기사4 6 7 16 20면>

올해로72년역사를헤아리는광주일보는44년

동안5월의진실을밝히는책무를이행했다.

여기에는 언론탄압으로인해시민들이개끌리

듯끌려가죽임을당한것을지켜보면서도신문에

단 한 줄을 싣지 못하고 붓을 놓을 수밖에 없었

던 울분과아픔이자리하고있다.

당시계엄군들은언론검열관실을운영하며5월

의참상을알리지못하도록기사를잘라냈다. 그

럼에도 광주일보는 아 광주여 , 민주시민의 긍

지.무등산은알고있다는제목의기사들을게재

하며광주의아픔을대변했다.

5 18 유가족의 아픔을 지면에 녹여내며, 정부

에진상규명을촉구하고굵직한기사들로 5월의

감춰진진실을파헤쳤다. 누가,왜,무엇때문에

광주시민을무참히학살했고시민을향해총을쏘

도록명령한사람이누구인지를밝히고자한것이

다.

1989년전국민의관심을끈국회광주청문회

에서 헬기사격 증인으로 나선 고(故) 조비오 신

부를비롯해참상을증언한이들의목소리를지면

에고스란히담아내계엄군의만행을고발했다.

1989년 5 18-그 후 9년이란 5 18 첫 진상보

도를통해한국기자상을수상하고2000년에는 5

18 희생자들의얼굴을모두지면에담은 5 18

20주년희생자339명으로한국편집상을수상하

는등매년다양한기획시리즈등을기획해5월의

진실을추적했다.

이제 5 18은한국민주주의의상징이됐고, 민

주화를 염원하는 아시아 국가들에겐 희망이 됐

다.

40여 년간의 진실규명 외침에 정부는 결국 5

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출범해 진

실규명의단초를제공했다.하지만4년여조사에

도결과는지역민들의기대에미치지못했다.

하지만 여전히 5 18은 우리의 자랑이다. 민주

화운동이라서보다는죽음을앞에둔절망속에서

도 서로를 아끼며 인간성을 잃지 않았던 공동체

정신을 보여줬기 때문이다. 5 18은 세계적인 공

명과공감을이끌어내는핵심정신이다.

일부극우세력은아직도5 18을인정하지않고

있다. 5 18은동학농민혁명, 항일독립운동의맥

을잇는대한민국민주주의뿌리임에도다양한왜

곡과폄훼에시달리고있다.

피해자들의트라우마는아직도진행중이고, 5

18에 대한진실은가짜뉴스로왜곡돼국민에게

또다른고통을안겨주고있다.

이제는5 18의정신을헌법에아로새겨야할때

다.헌법전문에명시된3 1운동과4 19혁명정신

이범접할수없는권위를갖는것처럼5 18도헌

법에새겨야한다. 44년동안확대재생산되는폄

훼와왜곡을근절하기위해서다.

그래야만오월정신이역사를넘어우리의일상에

스며들고,미래세대의자산이될수있을것이다.

광주의 목숨과 피로 이뤄낸 5 18 정신이 역사

속사건에그치지않고, 미래세대민주주의정신

의 근본이 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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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80년 6월2일광주일보(옛전남매일)1면머릿기사로실린김준태시인의시 아아 光州여! (오른쪽). 당시신군부언론검열관실검열관은120행에달하는

긴시가운데80행을붉은펜으로 삭제 표시했다.결국120행가운데40행만이지면에실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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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0년5월17일. 5 18 20주년희생자339명

펜으로새긴5 18진실

헌법에새길 오월정신


